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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매거진

‘요직이 한직으로…’ 

대법원 재판연구관 인기 떨어진 까닭 법무뉴스

- �고법 부장판사 폐지 후 일만 많고 승진 없는 자리 전락…사법행정권 남

용 수사 이후 대법 근무 기피 분위기도

인사시스템이 변화하면서 요직으로 분류됐

던 자리가 한직이 돼 찬밥 신세가 되고 있다. 

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야기다. 원래 대법원 재

판연구관은 “실력을 인정받았다.”는 상징성

과 함께,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할 수 있는 

‘에이스 코스’로 분류됐던 자리였다. 다들 줄

을 서서 재판연구관으로 가고 싶어 했다. 하지

만 이제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. 고등법원 부

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되면서 대법원 재판

연구관은 일만 많고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

않는 자리가 되어버렸다.

대법관들을 위한 숨겨진 조력자인 대법원 

재판연구관. 100여 명 안팎의 재판연구관들

은 고등법원 배석판사와 같은 10년 정도의 경

력을 가진 법관들이 임용된다. 대법관마다 3

명 안팎의 재판연구관들이 배당돼 있는데, 이

들은 대법관 앞으로 온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

토해 대법관에게 보고한다. 전국 1심, 2심 법

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재판결과 만큼이나 일

도 많다. 2~3년 전 대법원에서 근무를 했던 

한 판사는 ‘저녁을 먹고 다시 돌아와서 서류를 

봐야 하는 게 당연한 보직’이라며 “그러지 않

으면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이 계속 늘어나, 재

판결과만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하염없이 기

다려야만 한다.”고 설명했다.

하지만 과거에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자

리였다. 동기 판사들 중에서 소위 “인정받았

다.”고 평가받는 20~30%만 갈 수 있었다. 일

이 고되지만 성장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

다.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복잡

하고 어려운 사건을 많이 다룰 수 있기도 하

고, 선배판사들의 연구자료를 마음껏 볼 수 있

다는 것도 장점이었다. 재판연구관 경험이 있

는 한 판사는 “재판연구관을 하면서 기존에는 

1심 재판부의 시선에서만 보던 게 ‘대법원이

라면 이렇게 보고 접근하겠구나’라는 것을 알

게 돼, 법리적으로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

있게 됐다.”며 “특히 대법관들에게 직접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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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리를 보고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법리

의 대가들에게 직접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

훌륭한 경험이었다.”고 평가했다.

자연스레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1순위로 

평가받던 자리이기도 했다. 법관으로 임용된 

뒤 하급심 법원에서 10년 정도의 재판 경험을 

가진 이들이 2년 동안 재판연구관을 경험한 

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갔다가 서울의 지방

법원 부장판사를 2~3년 정도 거친 뒤 고등법

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게 일반적이었다.

하지만 법원이 인사시스템을 손봐 고등법

원 부장판사 자리가 없어지면서 인기는 예

전 같지 않아졌다. 과거에는 성적평가 상위권 

20~30% 판사들이 줄을 서서 가고 싶어 했던 

자리였다면, 이제는 평가성적 하위 30~40%

에도 재판연구관 근무 제안이 갈 정도라는 후

문이다.

법원 관계자는 “재판연구관의 인기가 사라

진 것은 ‘승진’이 전부였던 문화가 바뀐 것을 

보여주는 것 아니겠나.”라며 “9시 출근 6시 퇴

근을 희망하는 웰빙문화가 퍼지면서 일은 힘

든데 인정은 받지 못하는 자리가 된 재판연구

관을 누가 하고 싶어 하겠나.”고 얘기했다. 판

사 출신의 법조인은 ‘예전에는 대법원에서 근

무하는 게 능력이나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척

도였다면,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이후 판사들

이 대법원 근무를 오히려 기피하게 된 분위기

도 재판연구관 인기 하락의 원인’이라고 덧붙

였다.

(출처/일요신문)

〈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

폐지되면서,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

일만 많고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

않는 자리가 되어버렸다〉


